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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
산업피해 부정 판정

  미 국제무역위원회(ITC)는 10.30(현지시간) 한국산 등 14개국* 알루미늄 

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,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

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. 

   ※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지난 ‘23.10월 한국산등 14개국* 알루미늄압출재에 
대해 반덤핑 제소 

    * 한국, 중국, 콜롬비아, 에콰도르, 인도, 인도네시아, 이탈리아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
대만, 태국, 터키, UAE, 베트남 

   미 절차상,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

조사로 구성되며,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

종결된다.

  이에 따라, 지난 9.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~43.56%의  

반덤핑율*은 종료되며,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

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  

기대된다. 

    * 미 상무부는 한국기업에 대해 알멕 0%, 신양 및 여타 기업 3.13%, 미응답 7개사에 
43.56% 덤핑율 부과 (‘22년 대미 수출현황 : 9,839천톤/ 68백만불, 상무부 자료 기준) 

 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.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

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, 그간 산업

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

회 및 대책회의(‘24.4.29)를 가졌고, 중소·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

을 통해 법률·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,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 

장관 앞 서한(’24.3.5),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(’24.3.13, 4.17, 9.10)등
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

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. 

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

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, 우리 수출이익이 

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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